
2002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개막
9월24일부터 10월25일 개최 … 6개 전시관 통해 바이오 체험

제4의 혁명으로 불리는 바이오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2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가 9월24

일 오후 개막식을 갖고 막을 올린다.

개막식은 김석수 국무총리 서리, 박관용 국회의의장, 정원식 엑스포 조직위원장, 이원종 충북지사, 주한 외교

사절 등 각계 인사 3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축하공연과 함께 시작되며 정원식 조직위원장의 개막선

포로 엑스포가 시작된다.

일반인 관람은 9월25일 오전 10시 치러지는 개장식과 함께 허용돼 10월25일까지 계속되며 국제 바이오산업

의 현주소와 생명공학의 발달사, 미래 첨단 바이오산업 시대의 생활상 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

어진다.

[생명속의 생명]을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충북도가 공동 개최하는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는 기존 엑스포와

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인류의 영원한 꿈인 [무병장수]와 [생명]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.

학계와 제약기업, 벤처기업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바이오를 일반의 눈높이에 맞춰 대중화를 꾀하려 한다

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.

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정보통신과 함께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

점에서 오송 국제엑스포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을 미리 짚어볼 수 있는 가늠자 구실을 하게 된다.

행사기간 생명관과 의약관, 미래관, 전시체험관, 학술관, 기업관 등 모두 6개의 전시관이 운영되며 기업관은

국내외 227개 유명 바이오 관련기업들이 참여, 바이오 신기술과 신제품 등을 뽐내게 된다.

생명관 등 나머지 4개 전시관은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의 발달사와 바이오기술의 응용,

DNA에서 시작되는 인체와 생명의 구조와 신비로운 기능, 미래 바이오사회의 모습 등을 다채롭고 흥미있게 연

출,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바이오 분야에 흥미를 갖도록 꾸몄다.

학술관에서는 엑스포 기관 국내외 유수의 바이오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6차례에 걸쳐 생명공학 분

야 국제 학술회의가 개최되며 2차례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바이오분야 정보교류와 기술이전, 투자유치

등 바이오 전문가 집단을 위한 시장도 열린다.

행사기간 인체탐험, 바이오 실험실 등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18만㎡

에 이르는 광장 요소 요소에 [생명의 길] [생명의 샘] 등 생명공학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구

조물이 세워져 볼거리를 제공한다.

행사장에 4300여대의 동시 수용능력을 갖춘 주차장을 확보했고 청주 인근지역에 330여개의 숙박업소가 있

어 주차와 숙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조직위는 보고 있다. 조직위는 이미 33만장이 예매됨에 따라 목표

치인 45만명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< Chemical Daily N ews 2002/ 09/ 24>


